
최근 인기 연예인 황수정, 박경림이 불미스러운 사건

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광고주들에게도 직·간접

적인 피해를 주었다. 이유는 전속모델로 활동하는 동안

에, 혹은 전속계약 기간은 끝났지만 자신의 이미지 관리

에 실패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모는 이미 다 알려진 바대로 황수정의 경우

마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1 2월 1 0일 1차공판을 받았

고, 박경림의 경우는 S B S토크쇼에 출연해 ″화장품 C F

를 찍었는데 그 회사가 망해도 심하게 망했다″고 거짓

우스갯소리를 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

다. 

유명 연예인 말 한마디에 기업 생사 좌우될 수도
박경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잉스화장품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문이나 T V에서 수차례 보도된 내용대

로 방송이 나간 후 ″진짜 망했냐″는 문의전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빗발쳐 곤욕을 치렀고, 반품 신청 물량

도 수억원대″라며 ″잉스화장품의 경우 신생브랜드로 대

리점에서도 ′잉스화장품′하면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

박경림이 광고했던 그 화장품′하면 알게돼 구매로 이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회사가 망했다고 방송된

후 엄청나게 매출이 줄어 큰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박경림 측에서는 수차례의 사과방송을 통해 서

로 협의해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영업과

매출에 큰 손해를 입은 잉스화장품 측에서는 ″방송을 통

해 아무리 사과를 하면 뭐하는가. 우리한테 사과하기는

커녕 직접 전화 한통 안한다″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잉스화장품은 1 1월 3 0일 주요일간지에 ″잉스화장품은

방송사고를 이겨내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정상영

업으로의 복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동정표도 인색하다.

자신을 J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박경림은 개인의 실수

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유, 무형의 막대한 손

해를 끼쳤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며 ″인지도 있는 유명 연예인의 말 한마디에 신용과 신

뢰를 생명으로 하는 기업의 생사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입조심 하라′는 충고만으로는 부족하

다″고 꼬집었다. 

모델관리에도 위기관리 시스템 도입
L G전자의 오상근 차장은 ″광고모델은 회사의 얼굴이

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 회사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에게서 이러한 프로의식

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물론 프로패셔널

하게 일하는 몇몇 모델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이미 몸

값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태고, 또 지속적으로 한 회

사의 전속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고정된 이미지를 바꾸

는 것이 더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소위 요즘 뜨

광고모델의프로의식이아쉽다
′스타급′모델 넘쳐도 ′진정한 프로급′모델은 없어

KAA진단

광고모델은최소한자신이

모델로활동했던기업에

불이익을끼치지않기 위해서라도

이미지관리를

철저히할 필요가있다.



는 반짝 스타들은 광고모델을 단지 목돈을 버는 수단으

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인다. 

실제로 모델다운 모델, 프로패셔널하게 일하는 모델

로 잘 알려진 몇몇 연예인들은 자신이 광고모델을 한 광

고주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으로 유명하

다. 대표적인 인물이 안성기, 김혜자 등인데, 영화배우

안성기의 경우 동서식품 맥심과 프리마의 전속모델로

2 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드럽다는

제품의 이미지와 잘 맞게 가꾸어 왔고, 광고가 아닌 토

크쇼나 인터뷰 등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커피는 맥

심을 마신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 김혜자의 경우도

제일제당 다시다의 전속모델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어

머니상′이란 이미지와 함께 제품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 영화배우 박중훈의 경우는 O B라거 광

고모델로 활동할 당시 맥주는 항상 O B라거만 마시고,

주변사람들에게도 O B라거를 마시라 권하고 다닌 일화

로 유명하다. 

광고를 하다보면 모델로 인해 벌어지는 해프닝이 비

일비재하다고 말하는 광고회사 한 관계자는 ″요즘은 전

속모델 사후관리에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며

″계약시 이미지 관리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는 경향도

많아졌고, 엄격한 계약은 물론 위약금 배상 수준도 높

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델들의 사후 관리에 광

고주는 물론 광고회사 담당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인다.

한편 일부 기업의 광고 관계자들은 말 많고, 탈 많고,

거기에 모델료까지 비싼 유명 연예인 보다는 전문가나

인지도가 낮은 신인모델을 기용해 키우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광고 잔상효과로 악영향 오래 남아
비씨카드 김승환 과장은 ″과거 전속모델이었던 황수

정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이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이기

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이미지에 끼

친 영향은 안타까울 뿐″이라며 ″광고라는 것이 잔상효

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속모델이 아니더라도 ′황수

정′하면 ′비씨카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계약이 끝난 모델이라도 최소한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기업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라도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마음 같아서는 광고모델의 전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어 개인의 이미지가 광고주에

게 정신적 피해를 줄 경우에 대비한 보상체계가 있었으

면 하는 현실성 없는 바램을 갖게 된다″며 ″모델의 입

장에서 광고주는 고객이다. 전자제품 하나도 문제가 발

생하면 무상수리기간이 1년인데, 소비자 마인드에서 광

고의 잔상은 1년을 훨씬 넘게 간다″고 불편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김 과장은 ″광고촬영 때도 모델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

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원하는 스

튜디오에서, 본인이 원하는 작가한테만 촬영을 하겠다

고 우기는 모델도 있고, 항상 스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정한 ′프로′라면 광고모델로서 어

떻게 하면 제품이나 브랜드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청소년의

우상이니, 공인이니 하는 말보다는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하

다는 얘기다. 취재·이수지

스타대접만받기

원하지말고

진정한프로가되기 위해

무엇을해야 할까

고민하는모습

볼수없음이아쉬워


